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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차별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서 지각된 인권존중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김영지 등, 2022)에서 초등학교 4 ~ 6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수

집한 자료 가운데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6학년 2,99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는 SPSS 25.0과 Process macro for SPSS 4.2(Hayes, 2022)의 Model 4, Model 7을 활용

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동 간에 우울의 매개효과가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우울 수준도 높아졌고 차별가해행동도 많이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인권존중의 조절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 우울, 차별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지

각된 인권존중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인권존중 수준이 높아질수록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차별가해행동에 대한 차별피해경험의 직

접효과와 우울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인권존중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초기

청소년기부터 차별행동에 대한 예방과 개입을 위해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초등학생, 차별피해경험, 차별가해행동, 우울, 인권존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respect for human rights between discrim-

ination victim experience and discrimination behavior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Data collected from the Korean Human Rights Practices Surve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Kim et al., 2022)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of 2,994 students in early adolescence. 

The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PSS 25.0 and the Process Macro for SPSS 4.1 

(Hayes, 2022), model 4 and model 7.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de-

pression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discrimination victim experience and dis-

criminatory behavior was significant.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re-

spect for human rights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discrimination victim 

experience and depression. Finally,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respect

for human rights was significant, and the mediating effect became smaller as the level of 

respect for human rights increased. This study confirms the direct effect of discrimination

victim experience on discriminatory behavior, the indirect effect through depression,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respect for human rights, providing empirical data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discriminatory behavior from early adol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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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

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

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에서는 개인의 특성이나 소속된 집단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공격받는 일이 드물지 않다. 실제로 우리나

라의 아동⋅청소년도 차별경험에서 예외는 아니다. 

2019년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경

우 성별로 인한 차별경험이 여아의 경우 46.5%, 남아

의 경우 31.0%, 연령으로 인한 차별피해경험도 여아 

46.4%, 남아 33.6%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학업성취

도,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연합뉴스, 2020년 5월 4일).

차별(discrimination)이라는 개념은 처음에는 중립적

인 의미에서 사람이나 사물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구분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

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Fullenwider, 1980). 인종

차별의 역사가 뿌리 깊은 사회에서는 차별을 집단의 

관점에서 소수 집단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다수 집단 구성원의 관행과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Orbe & Camara, 2010). 또한 차별을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박현식, 2008)이

나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타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자기가 소속되지 않은 타집단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부

정적인 행위로 정의하기도 한다(Saenger, 1953). 차별

의 원인인 고정관념과 편견은 인종, 성별, 연령, 신체나 

외모, 사회경제적 계급 등 다양한 요소에서 비롯될 수 

있다(신윤지, 최인숙, 2019). 차별행위는 명백하게 드

러나기도 하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지기도 하며(Hecht, 

1998), 차별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눈에 두드러

지는 차이가 아니더라도 차별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어 누구라도 이로부터 안

전하지는 않다. 

차별이 비단 성인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

며 아동⋅청소년이 많은 시간 머무르는 학교는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다. 차별행동은 일상적이

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심각한 정도의 피해를 입히는 행동 한 번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Sellers & Shelton, 2003).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폭력이 이 차별과 관련이 있

다.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외모나 신체 특성 등을 이유

로 다른 학생을 놀리거나 따돌리고 공격을 가하는 행

동은 학교폭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이다(김진숙, 문현주, 신혜숙, 2014; 정규형, 2016). 

학업을 중시하는 교육 경향과 사회 속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환경 속에서 학생들 사이의 차이는 수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빌미로 차별이 정당화되기도 한다.

차별의 부정적 영향은 인종차별을 중심으로 차별 연

구가 다수 진행된 국외 연구를 통해 보고되어 왔다. 실

제로 차별경험은 심리적 안녕과 관련이 있는데 성인보

다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Schmitt, Branscombe, Postmes, & 

Garcia, 2014).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차별피해경험은 아동⋅청소년

의 건강에 유해하고(Heard-Garris, Williams, & Davis, 

2018),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Priest et al., 2013). 차별경험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도 

차별과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의 관련성을 보고

하였는데 주의집중이나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

쳤고(오승환, 김광혁, 2017), 자아존중감(김수정, 2020; 

신윤지, 최인숙, 2019), 우울(김수정, 2020; 손한결, 2023; 

신자현, 심재환, 전하민, 2022; Christophe, & Stein, 

2024), 불안(김수정, 2020) 등 심리적 건강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차별피해경험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 중 

하나는 차별피해를 입은 개인이 차별을 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으로는 Bandura 

(Bandura, 1969)와 Akers(Akers & Jennings, 2015)의 

사회학습이론이 있다.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Bandura, 

1969)에 따르면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나 폭력

을 사용하는 상황에 노출된 경험 또는 이를 관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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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폭력을 학습할 기회가 된다. 또한 청소년 비행을 설

명한 Akers의 사회학습이론(Akers & Jennings, 2015)

에서도 청소년의 일탈이나 비행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을 통한 학습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근거

로 이루어진 청소년의 폭력피해-가해 관계에 관한 선

행 연구(오주, 아영아, 2006; 조한익, 조민경, 2013)에

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많은 사례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같

은 맥락에서 청소년의 차별피해가 차별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오세현, 강현아, 2018; 정

규형, 2016; 홍기혜, 2019)은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

행동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는 주로 청소년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중⋅고등학생을 대상(정규

형, 2016; 홍기혜, 2019)으로 하거나 지역아동센터 이

용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오세현, 강현아, 2018)으

로 하고 있어 일반 초등학생의 차별 피해와 가해 관계

에 대해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 시기로의 진입이 빨라져 초등 고학년 시기는 

정체성의 변화를 겪고 이에 따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초기 청소년 시기로 발달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다(신윤

지, 최인숙, 2019; Civitillo, Göbel, Preusche, & Jugert, 

2021; Zeiders, Umana-Taylor, & Derlan, 2013). 더군다

나 일반적으로 아동이 10세 정도에 이르면 차별적 행

동에 대해 인식할 수 있으므로(McKown & Weinstein, 

2003), 이 시기의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동의 관

계를 확인하는 것이 차별로부터 초기 청소년을 보호할 

뿐 아니라 차별가해행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의미

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 

시기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이 차별가해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이론 가운데 일반 긴장이론

(Agnew, 2003; Steele, 2016)에서는 부정적 생활사건이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고 이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청

소년은 일탈행동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

장한다. 특히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기술이 부족한 청

소년들은 이러한 부정적 생활사건에 취약하여, 부정적

인 감정이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행동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상

태로는 대표적으로 우울감을 들 수 있으며, 청소년이 

겪는 차별피해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적용

된다(손한결, 2023). 즉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 

등으로 인해 존재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받거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차별피해경험은 부정적 감정인 우

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차별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조사한 연구(김승경, 최

정원, 강지명, 선애리, 2016)에서는 화나 짜증(35.6%)에 

이어 우울(23.0%)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차별피해경험과 우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서는 차별피해경험 수

준이 높을수록 우울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 17

세 청소년(김수정, 2020), 중⋅고등학생(손한결, 2023), 

9 ~ 24세 다문화 청소년(신자현 등, 2022), 15 ~ 17세 

흑인 여성 청소년(Butler-Barnes et al., 2022)을 대상으

로 한 횡단연구뿐 아니라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까지 흑

인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Lavner et al., 2023)에서도 

일관되게 차별피해경험과 우울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차별가해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수 연구(김희진, 2017; 

차유정, 황의갑, 2017)에서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이 

차별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과 차별행위와의 관련

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김희진, 2017)에서는 우울이 차

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감을 포함한 부정적 감정과 

차별가해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차유정, 황

의갑, 2017)에서도 부정적 감정이 차별가해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차별을 다루

지 않았지만 청소년의 비행 피해와 가해 관계에서 우

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양혁, 양나연, 김은주, 김

보영, 2019)에서는 비행피해경험은 우울을 매개로 비

행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연

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 고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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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차별피해경험이 우울감을 매개로 차별가

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은 차별피해경험이 야기

하는 부정적 감정이나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개인이 지각하는 인권존중의 수준은 자신이 

생활하는 여러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받

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Banks, 2009). 차

별을 받는 경험이나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 등 피해상황

을 경험했을 때 청소년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심한 경우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

다. 그러나 청소년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가정에서 학교, 

사회, 온라인 등의 매체 환경까지 다양하다. 직접 접촉

하는 주변 환경에서 자신이 존중받고 있고 자신의 인권

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차별피해로 야기되는 우

울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으며 피해에도 

긍정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에 대한 인권

존중과 우울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희박하지만, 최

근 한국 중⋅고등학생의 지각된 인권존중과 우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Kim & Bae, 2023)에 따르

면 청소년의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

과를 고려했을 때, 차별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우울

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지만, 가정, 학교, 사회 등 주

변 환경에서 지각한 인권존중의 수준이 우울감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인 초등학교 고

학년 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동의 관계에

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변인으로써 지각된 인

권존중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차별 예

방과 차별피해에 대한 개입을 위한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

행동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조

절하는 변인으로써 지각된 인권존중의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고, 연구모형

은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연구문제1.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

동의 관계를 우울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2.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 우울, 차별가

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인권존중의 조절

된 매개효과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2년 한국 아

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김영지, 최홍일, 유성렬, 이

은주, 2022)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 자료는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 ~ 6학년, 중학교 1 ~ 3학년, 

고등학교 1 ~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수집

되었다. 표본은 2021년 교육통계 연보를 기준으로 층

화다단계 집락표집방법을 통해 9,000명을 목표 표본 

수로 정하고 추출하였다. 이 조사는 참여에 동의한 

초등학교 4 ~ 6학년, 중⋅고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

으로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 당시 

COVID-19가 지속되고 있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면접

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

는 2023년 12월에 일반에 공개된 데이터를 2024년 2월

부터 4주 동안 분석하였으며,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

는 초등학교 4 ~ 6학년 2,99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

되었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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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

은 1,453명(48.5%), 여학생은 1,541명(51.5%)이었고, 

학년은 4학년 1,019명(34.0%), 5학년1,014명(33.9%), 6

학년 961명(32.1%)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은 양부모

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유형의 비율(89.0%)이 가장 높

았고, 가정형편에 대해서는 중간 이상(96.3%)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2. 측정도구

1) 차별피해경험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2022

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김영지 등, 2022)

에서 사용한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을 묻는 10개 문

항 중에 성별, 학업성적, 나이, 외모나 신체조건과 관련

된 4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

동⋅청소년이 성별, 학업성적, 나이, 외모, 장애에 관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김승

경 등, 2016)와 장애로 인한 차별은 외모 및 신체조건

으로 인한 차별과 함께 볼 수 있다는 선행 연구(황아리

영, 정익중, 2020)를 근거로 차별피해경험 4개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을 살펴

보면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적이 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적이 있다’, ‘나이

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적이 있다’, ‘외모나 신체

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받은 적이 있다’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한 번도 없음(1)’에서 ‘일주일

에 3회 이상(5)’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차별피해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차별피해경험

의 Cronbach’s α값은 .70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2) 차별가해행동

초등학생의 차별가해행동은 차별피해경험과 마찬가

지로 2022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김영지 

등, 2022)에서 사용한 차별가해행동을 한 경험을 묻는 

문항 중에 성별, 학업성적, 나이, 외모나 신체조건과 관

련된 4개 문항을 선정하여 이들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

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은 ‘남자 또는 여자라

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

이 있다’,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

한 적이 있다’ 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

는 ‘한 번도 없음(1)’에서 ‘일주일에 3회 이상(5)’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가해행동을 많

이 한 것을 의미한다. 차별피해경험 척도의 Cronbach’s 

α값은 .64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3) 지각된 인권존중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인권존중 정도를 측정하기 위

하여 2022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김영지 

등, 2022)에서 사용한 4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들 문

항은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

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해 응답하도록 구성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으로 세분하여 각 영역에

서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를 질문하는 문항이다. 이 연구

에서는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을 이들 4개 문항의 평균

을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존중받지 못

한다(1)’에서 ‘매우 존중받는다(4)’의 4점 리커트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값은 .72로 나타났다. 

4) 우울

초등학생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2022년 한국 아

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김영지 등, 2022)에서 사용

된 우울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을 살펴보

면,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 척

도의 Cronbach’s α값은 0.8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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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SPSS Statistics 25.0과 Process macro 

for SPSS 4.2(Hayes, 2022)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했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

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를 산출했

으며,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이 차

별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

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for SPSS 4.2(Hayes, 2022)

의 Model 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

적 유의성 검증은 표본 수를 5,000으로 설정한 부트스

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95% 신뢰구간에서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인권존중의 조절된 매

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for SPSS 4.2 

(Hayes, 2022)의 Model 7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 지각된 인권존중, 우울 

및 차별가해행동의 전반적 경향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은 1.29(SD = .53)

으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최근 1년 동안 차별피해경험

을 1회 이상 경험한 초등학생은 1,150명으로 약 38.8%

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지각한 인권존중 수준은 3.25 

(SD = .52)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고, 우울은 1.72(SD = .83)로 낮

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차별가해행동도 1.10(SD = 

.29)로 경험 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

은 우울(r = .36, p < .001), 차별가해행동(r = .48, p < 

.001)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우울 수준이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또한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지각된 인권존중은 

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6, p < 

.001). 이어서 지각된 인권존중의 수준은 우울(r = -.30, 

p < .001) 및 차별가해행동(r = -.17, p <.001)과 부적으

로 관련이 있었으며, 우울과 차별가해행동은 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3, p < .001).

2.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동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동 간의 관

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차별피해경험이 차별가해해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

향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은 차별가해

행동(β = .45, p < .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이 차별피해경험을 

많이 할수록 차별가해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어서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차

별가해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면, 초등학

생의 차별피해경험은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β = .36, p < .001), 우울은 차별가해행동에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 .07, p < .001). 즉 차

별피해를 많이 경험한 초등학생은 우울 수준이 높았고 

이는 높은 수준의 차별가해행동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초등학생이 차별피해를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해지게 

되고 이러한 감정상태가 타인에 대한 차별행동으로 나

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2 3 4

1. 차별피해경험 1

2. 지각된 인권존중 -.26*** 1

3. 우울 .36*** -.30*** 1

4. 차별가해행동 .48*** -.17*** .23*** 1

M 1.29 3.25 1.72 1.10

SD  .53  .52  .83  .29

***p < .001.

표 1.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 지각된 인권존중, 우울, 차별가해
행동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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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동 간의 관

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

래핑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표 2 참조). 그 결과, 

초등학생의 차별피해행동이 우울을 매개로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 = .01, 95% CI [.006, .022])

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우울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즉,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은 

우울을 통해 차별가해행동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우울, 차별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인권존중의 조절된 매개효과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차별가

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지각된 인권존중의 수준에 따

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이 높고(B = .80, p < .001) 지각된 인권존

중 수준이 낮을수록(B = -.21, p < .01) 우울이 더 높아

졌다. 또한 초등학생의 우울에 대한 차별피해경험의 효

과는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이 높을수록 더 작은 것으

로 나타나(B = -.11, p < .05) 차별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지각된 인권존중에 의해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차별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인

권존중의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특정값 선택방법(pick-a-point approach)을 사용

하여 상호작용 탐색(probing an interaction)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의 그래프

에서 X축은 차별피해경험을, Y축은 우울을, 빨간색 실

선은 낮은 수준(-1표준편차)의 인권존중, 파랑색 실선

은 평균인 중간 수준의 인권존중, 초록색 실선은 높은 

수준(+1표준편차)의 인권존중을 의미한다. 지각된 인

권존중의 3수준(-1표준편차, 평균, +1표준편차)에서 차

별피해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권존중 수

경로 β B S.E. t R2 F

차별피해경험 → 우울 .37 .56 .03 19.79*** .13 391.80***

차별피해경험 → 차별가해행동 .45 .26 .01 25.09***

.23 408.07***

우울 → 차별가해행동 .07 .03 .01  3.81***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Effect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차별피해경험 → 우울→ 차별가해행동 .01 .00 .006 .022

***p < .001.

표 2.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B S.E. t
95% CI

LLCI ULCI

종속변인: 우울 

차별피해경험 .80 .14  5.81*** .527 1.064

지각된 인권존중 -.21 .07 -3.07** -.335 -.074

차별피해경험×지각된 인권존중 -.11 .05 -2.41* -.196 -.020

R2 = .17, F = 186.64***

*p < .05, **p < .01, ***p < .001.

표 3. 조건부 과정 분석의 회귀계수 

수준 B S.E.
95% CI

LLCI ULCI

-1SD .50 .03 .438 .558

Mean .44 .03 .382 .503

+1SD .39 .05 .298 .475

표 4.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에 따른 조건부 조절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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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이 평균값 -1SD(B = .50, 95% CI [.438, .558]) 일 

때와 평균값(B = .44, 95% CI [.382, .503]), 평균값 

+1SD(B = .39, 95% CI [.298, .475])일 때, 95% 신뢰구

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지

각된 인권존중의 모든 수준에서 차별피해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가 모두 유의하였다.

이와 같이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이 많으면 우울

감이 높아지는데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이 낮은 경우에

는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

었던 반면에,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차별피해경험이 많아질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관계

에 있어서 그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에 따른 조절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 우울 및 차별가해행동 간

의 관계에서 지각된 인권존중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모델 7을 통해 조절

된 매개지수와 매개지수 추론 검정의 결과물(부트스트

랩 신뢰구간 포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조절된 매개

지수는 -.00이고,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95% 

CI [-.00675, -.00008])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

다(표 5 참조). 

지각된 인권존중에 따른 차별피해경험이 우울감을 

매개로 차별가해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작용을 탐색한 결과, 차별피해

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하여 차별가해행동에 미치는 간

접효과는 인권존중 수준이 낮을 때(B = .01, CI [.005, 

.020])와 평균일 때(B = .01, CI [.005, .018]), 높을 때(B 

= .01, CI [.004, .016]) 모두 유의하였다. 이로써 초등학

생의 차별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우울이 높아지고 차별

가해행동의 증가로 이어지는 매개관계에서 지각된 인

권존중 수준이 이러한 관계를 유의미하게 약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이 우울감을 매

개로 차별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차별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지각된 인권존중 수

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조절된 매개지수

Index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00 .00 -.007 -.000

지각된 인권존중의 조건부 간접효과 

B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1SD .01 .00 .005 .020

Mean .01 .00 .005 .018

+1SD .01 .00 .004 .016

표 5.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의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결과 

그림 2.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인권존중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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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 이에 따라 도출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동 간

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우울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초등학생

의 차별피해경험은 차별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차별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차별가해행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차별피해경

험과 차별가해행동의 관련성을 보고한 다수 선행 연구

(오세현, 강현아, 2018; 정규형, 2016; 차유정, 황의갑, 

2017; 홍기혜, 2019)의 결과와 일치한다. 사회학습이론

(Akers & Jennings, 2015; Bandura, 1969)에 따르면 아

동⋅청소년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하

는 과정 중에 스스로의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 행동을 

학습하며 이것은 폭력뿐 아니라 일탈이나 비행에도 적

용되어 나타난다. 부모나 친구 또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에서 폭력적 행동에 노출이 되면 이를 모델링하고 아

동 스스로 폭력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McHale, Dotterer, & Kim, 2009).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사회학습이론의 주장을 지지하며, 초기 청소년

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또한 차별을 당하는 경험

을 통해 이러한 차별행동을 학습하고 자신이 다시 다

른 타인에게 차별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교환경에서 차별행동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 내에서 차별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은 우울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적으로 

차별피해경험과 우울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 연구

(김수정, 2020; 손한결, 2023; 신자현 등, 2022; Butler- 

Barnes et al., 2022; Lavner et al., 2023)의 결과와 일치

한다. 초기 청소년기는 점차 관계가 확장되면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이른 사춘기 진입으로 인해 정서

적으로도 주변 자극에 민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

는 기술이 부족하므로 차별피해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해 부정적 감정인 우울

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등학생의 차별가해행동에 대한 우울의 직접효과

도 유의미했는데, 초등학생의 우울감이 높아질수록 차

별가해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의 우울과 차별가해행동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김희

진, 2017; 차유정, 황의갑, 2017)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 간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양혁 

등, 2019)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우울은 건강한 사람들

도 부정적 생활사건을 경험하면서 일상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며 특히 청소년들은 우울감에 대해 주

로 슬픔과 분노라는 감정으로 보고하였다(Renouf & 

Harter, 1990). 청소년이 이러한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

에서 감정을 억압하는 형태로 처리하면 우울감이 심화

되기도 하고 외부로 쌓인 감정을 표출하게 되면 타인에 

대한 공격적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

실을 고려하면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으로 인한 우

울감이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으며 공격적 행

동의 일환으로 차별가해행동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동과

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차별피

해를 많이 경험할수록 심리적으로 우울수준이 높아지

고 이로 인해 차별가해행동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폭력경험이나 학대에 노출된 경

험이 우울을 매개로 폭력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여러 선행 연구(김은경, 이정숙, 2009; 김정란, 

2014; 조민경, 조한익, 2019)나 부정적 생활사건과 청

소년의 일탈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감정의 역할을 제

시한 일반긴장이론(Agnew, 2003; Steele, 2016)과 맥을 

같이한다. 즉 차별피해경험은 초등학생에게 슬픔과 분

노가 수반되는 우울이라는 부정적 감정상태를 일으킬 

수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처 기술이 부족

한 초등학생이 자신이 경험한 차별피해와 유사하게 차

별가해행동으로 이를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차별피해경험에 대한 개입 방안에 있어

서 피해경험 이후에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가 고착되

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담 등의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

다는 점을 시사한다. 차별피해경험이 개인의 내재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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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차별피해자 

대상 심리적 개입이 중요하며 동시에 차별가해행동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개입으로써도 의미를 가진다.

둘째,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험, 우울 및 차별가해행

동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의 조절된 매

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지각된 인권존중은 차별피해경

험과 우울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으며, 지각된 인권존중

의 조절된 매개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각된 인권존중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차별피해경험

과 차별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우울의 매개효

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인권존중 수

준이 높다고 지각한 초등학생은 차별피해경험이 늘어

나더라도 우울 수준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한 반

면에, 인권존중 수준이 낮다고 지각한 초등학생은 차별

피해경험이 늘어나면 우울도 상대적으로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초등학생의 차별피

해경험이 늘어날수록 우울감도 높아지고, 이어서 차별

가해행동이 많아지는 데 이러한 관계를 지각된 인권존

중 수준이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지각된 인권존중과 우울과

의 부적 관련성을 보고한 Kim 과 Bae의 연구(2023), 

청소년의 인권존중경험과 차별가해행동과의 부적 관

련성을 보고한 김준범과 이진석의 연구(2020)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가장 가까운 환

경인 가정과 학교, 사회뿐 아니라 최근 들어 청소년의 

주요한 환경 중 하나인 인터넷 환경에서 스스로의 권

리가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은 차별

피해로 인한 감정적 피해의 부정적 영향을 덜 받게 되

며 차별가해행동을 할 가능성도 줄어든다는 점이 확인

되었다. 이것은 청소년의 주변환경이 인권친화적 환경

일 때 차별가해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는 점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차별피해를 막고 차별가해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 학교, 사회가 인권친화적

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 내의 인

권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덕성 발달에 대한 사회학습이론(Bandura, 1986)에 

따르면, 초기 청소년기는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로 도덕적 행동을 학습하고 이를 실제로 습관화할 

때 자기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친밀

하고 권위 있는 부모나 선생님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자리 잡은 도덕적 규범은 단순히 도덕적 지식을 습

득하는 것 이상으로 청소년의 직접적인 도덕 행동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차별행동을 기피하고 인권친화적

인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김준범, 이진석, 

2020). 차별가해행동에 대한 인권존중의 보호 효과를 

확인한 이 연구의 결과 또한 이를 지지하고 있는데, 청

소년이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지각할 수 있

도록 청소년 주변의 환경이 인권친화적으로 조성될 필

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인권과 자율성을 존중하

는 부모의 양육태도, 학생의 의사결정권과 참여를 존중

하는 교사의 태도와 학교분위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개인의 조건이나 특성으로 인한 

차별을 타파하고 개인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

하는 문화의 확산이 청소년의 차별행동의 감소와 예방

을 위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22년 한

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김영지 등, 2022)에서 

수집된 횡단자료로 변인 간의 인과성을 확보하는데 한

계가 있으며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변인 간의 시간

적 인과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는 차별경험의 유형을 4개로 한정하고 차별경험의 횟

수를 범주화하여 살펴보았으나 개인의 특성이나 조건

에 따라 차별경험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 차별에 취

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차별경험에 대한 측정

방법을 보완하여 변인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지금까지 간과되어왔던 

초기 청소년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학생의 차별경험

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초등학생이나 

청소년 전체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차별경험의 양상이 학교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인들 간의 역동에도 차이

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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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학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변인들 간의 관계

에 대해 세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차별피해경

험과 차별가해행동과의 관련성 및 두 변인 간 관계에

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이른 시기부터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차별예방교육 실시의 중요성을 확인하

였다. 또한 차별의 위험성을 줄이고 차별의 부정적 결

과를 막기 위하여 차별예방교육과 아울러 차별피해 아

동⋅청소년에 대한 심리프로그램 등 개입 방안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덧붙여 이 

연구의 결과는 차별피해경험과 우울 및 차별가해행동

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는 인권존중의 

효과를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정, 학

교, 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아

동⋅청소년의 인권존중을 위하여 부모 및 교사 대상 

교육, 사회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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